
 

[표준언어] Binary XML 표준화 이슈 및 동향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1996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안

하여 1998년 2월에 표준으로 제정된 것으로, 웹 상에서 구조화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언어이다. XML은 근본적으로 HTML에서 사용되는 연결 기능 등을 확장함과 동시에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의 데이터 모델링 능력을 강화한 언어로서, 

HTML과 SGML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XML의 성능 문제가 이슈

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Binary XML 기술의 개발과 이에 대한 표준화

가 진행되고 있다. 

 

XML의 성능 문제 

XML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강력한 확장성을 꼽을 수 있다. XML 메시지를 주고 받는 

양측이 합의만 한다면 어떤 태그(tag)든지 추가할 수 있으며, 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사람

에 의해 쉽게 해석될 수도 있다. 반면에 XML은 정보를 텍스트로 저장하기 때문에 문서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단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를 통해 XML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은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시키고 상대적으로 많은 대역폭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XML의 성능 문제를 개선시켜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 바로 

XML을 압축해서 전송하는 Binary XML 기술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느린 성능을 해결

하는데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내부의 XML 개척자를 포함한 많은 관계

자들은 XML의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 초래될 결과를 더욱 우려하고 있다. 

 

XBC-WG의 Binary XML 필요성 분석 

이에 W3C은 지난 2004년 3월 Binary XML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XML Binary 

Characterization Working Group (XBC-WG)을 조직하였다. 약 1년간의 활동을 끝으로 지난 

3월에 종료한 XBC-WG의 주된 역할은 Binary XML의 특성화 분석을 통하여 Binary XML 기

술이나 관련 표준이 필요한지 그리고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XBC-WG에서 Binary 

XML과 관련하여 고려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방대하고도 한결같지 않은 요구사항을 과연 단

일 솔루션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즉, 이동 단말에서의 GUI 응용 프

로그램에서부터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고성능의 서버에 이르기까지 XML이 활용되는 영역은 매우 폭넓고 다양하기 때문

에, Binary XML과 관련된 요구사항 역시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외에도 

Binary XML을 W3C에서 정의한 XML 규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혹시 XML 체계에 유해한 것

은 아닌지, 또 Binary XML에 대한 규격을 W3C가 아닌 다른 표준화 단체가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단일한 Binary XML 형식을 표준화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XBC-WG에서는 XML이 고려했거나 채택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쓰임새(use cases)를 중심으로 Binary XML의 표준화를 통해 잠재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쓰임새를 정리하였으며, 각 쓰임새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 요구

사항을 모든 쓰임새에 걸쳐 비교함으로써 각종 속성(properties)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속성들 중에서 W3C의 구조적 원칙(architectural principle)과 우수사례(best 

practices)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정된 속성이거나 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쓰

임새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MUST HAVE)고 평가된 동시에 XML 규격이나 다른 방법을 

통하지 않고 Binary XML이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된 속성들을 도출하였다. 이 

중에서 일부는 기본적으로 Binary XML 구현에 관한 알고리즘 관련 속성이거나 추가적인 고

려사항들로서 임의의 구현물이 이들 속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서는 안되는 속성

들도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XBC-WG은 Binary XML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

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1> Binary XML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MUST SUPPORT Properties MUST NOT PREVENT Properties 

Directly Readable and Writable 

Transport Independence 

Compactness 

Human Language Neutral 

Platform Neutrality 

Integratable into XML Stack 

Royalty Free 

Fragmentable 

Streamable 

Roundtrip Support 

Generality 

Schema Extensions and Deviations 

Format Version Identifier 

Content Type Management 

Self Contained 

Processing Efficiency 

Small Footprint 

Widespread Adoption 

Space Efficiency 

Implementation Cost 

Forward Compatibility 

 

결론적으로 XBC-WG은 W3C가 주도하여 XML 표준 규격들과 통합되는 Binary XML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W3C에 권고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Binary XML 관련 알고리즘이나 구현

물이 이미 개발되어 일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Binary XML 관련 기술이 

XML 관련 표준들과 서로 호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Fast Infoset의 표준화 동향 



 

결국 XML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Binary XML에 대한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제안한 Fast 

Infoset 기술이 가장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Fast Infoset은 ITU-T와 ISO/IEC JTC1이 

공동으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각각 ITU-T Study Group 17과 ISO/IEC JTC1 SC6가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ITU-T X.891인 동시에 ISO/IEC 24824-1인 ‘Information 

Technology – Generic Applications of ASN.1 : Fast Infoset’은 지난 5월 중순 ITU-T 표준으

로 공식 승인되었으며, 현재 ISO/IEC에서는 표준화 단계를 기준으로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에 대한 투표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이 표준은 머지 않아 ITU-T 표준인 동시에 

국제 표준으로서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고 XML의 성능 문제를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Binary 

XML 규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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